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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/5(수)�창세기� 12-16장� �떠나라!

셈의�후손�중�데라의�가정에서�아브람이�태어납니다(11:27).

하나님은�아브람을�불러�선택하셨고�축복하셨습니다(121-3).

<생육하고�번성하라>는�축복은� <땅과�민족>으로�구체화�됩니다.

하나님은�거듭�축복하셨으며(12:2-3, 13:14-17) 아브람과�언약을�맺으십니다(15:4-5).

하나님은�아브람에게�고향, 친척,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�명령하셨습니다(12:1).

아브람은�약속의�땅을�얻기�위해�익숙한�땅을�떠나야�합니다.

아브람은�일가친척의�보호와�유대에서�떠나�하나님의�날개�아래�들어가야�합니다.

아브람은�가족의�영향력과�기반을�떠나�하나님과의�온전한�관계�속으로�들어가야�합니다.

데라의�가정은�슬픔이�깃든�가정이었습니다(11:27-32).

아브람의�형제�하란은�자녀를�남겨두고�일찍�세상을�떠납니다.

아브람의�아내�사래는�임신하지�못하여�자식이�없었습니다.

데라의�며느리� <사래와�밀가>의�이름으로�볼�때,

그들은�달을�섬기던�지역�종교에�익숙한�사람들이었습니다.

*� <사래와 밀가>는�달의�신,�신(Sin)의�아내와�딸의�이름으로부터�왔다.

하나님은�아브람이�복을�누리며�축복의�통로가�되게�하시려고,

슬픔과�아픔의�자리에서�끄집어내어�새로운�삶으로�옮기십니다.

유혹과�시험이�될�만한�모든�것으로부터�떠나게�하십니다.

하나님을�전적으로�신뢰하는�참�신앙인으로�서게�하십니다.

오늘�본문을�통독하며�하나님의�부르심에�아브람이�어떻게�반응하는지,

무엇으로부터�떠났고,�무엇으로부터�아직�떠나지�못했는지�살펴보며�통독해�보십시오.�

내가�떠나야�할�고향,�친척,�아버지의�집은�어디인가?�통독하며�묵상해�보십시오.

*�고향 세상�영역,�세속,�잘�아는�지역이나�범위/영역(내�힘으로�통제�가능한),�익숙한,�갖추어진.

*�친척 치안�유지가�잘�되지�않았던�고대�사회에서�피의�보복을�감행해�줄�보호자,�안도감을�주는�존재.

*�아버지의 집 유대감,�결정에�영향력을�끼치는�존재,�물질/감정적으로�의지할�대상,�상속,�연속성,�권리.

시작기도 + 통독  창세기� 12-16장 (16:09)


